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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머리말

최근 기후변화협약,  스톡홀름협약 등 국제환경협

약의 증가와 자동차배기가스 규제, 폐전기전자제품

처리지침 등 환경보전과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

선진국의환경비친화적인수입제품에대한각종무역

규제의 증가는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

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다. 

한편 미국 EBI(Environment Business

International)사에 따르면,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

모는 2007년에 약 6,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

상되며, 매년 3.1%의 성장률을 나타내 2010년에는

약 7,100억 달러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

다. 이는 세계 반도체, 자동차 산업에 못지않은 시장

규모이다. 지역별로 보면 북미, 서유럽, 일본이 차지

하는 비중이 2004년에 전체 시장의 86%인데 비해

2010년에는 83%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는

개발도상국의 환경산업 시장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

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. 

우리나라 환경기술정책 추진관련 최상위 기본계

획은“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(’03~’07)”으로 환경

부 주관하에 범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5년 단위 계

획이다. 국가차원의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는

환경부가 주도하고 타부처가 참여하여 수립한 범부

처 계획인“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(’03~’07)”이 있

다. 환경분야의 기술개발투자는 환경부, 산업자원

부, 과학기술부 등 13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기술개

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는“환경기술개발 및

지원에관한법률”에 근거하여「차세대핵심환경기술

개발사업」을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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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발전시키고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’92년부터 10년간

「G-7환경기술개발사업」을 추진하였고, G-7사업의 후속으로 핵심환경기술(ET) 수준을 선진국대비 80%까

지 확보하려는 목표아래「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」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추진

중에 있다. 이하에서는「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」3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그 간의 기술개발성과를 조명

해보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.

2. 차세대사업 추진성과

정부는 차세대사업에 ’07년 12월 말 현재 총 1,040과제에 8,004억원(정부 5,727억원, 민간 2,277억원)을

지원하였으며 분야별 성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.

1) 지식재산권 등록

○ ’06. 12. 31. 기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총 745건으로 기술특성별로 보면 실용화과제에서 등록된 지식

재산권 건수가 83%인 619건으로 가장 많다.

<기술특성별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>
(’06. 12. 31. 기준)

2) 학술지 게재

○ ’06. 12. 31. 기준, 학술지 게재 총 건수는 1,973건이며 기술특성별로 살펴보면 실용화과제가 882건으로

가장 많고, 다음으로 공공기반과제가 773건으로 두 분야가 전체의 84%를 차지하고 있다.

<기술특성별 연도별 학술지 게재 건수>
(’06. 12. 31. 기준)

구 분
지 식 재 산 권

계
특 허 실용신안 저 작 권 프로그램 상 표 디 자 인 신기술인증

원 천 기 술 30 - - - - - - 30

실 용 화 460 111 - 32 7 4 5 619

실 증 화 32 14 - 2 - 8 - 56

공 공 기 반 12 1 7 14 - - - 34

통합형 실용화 3 2 - - - 1 - 6

통합형 공공기반 - - - - - - - -

합 계 537 128 7 48 7 13 5 745

구 분
연 도

계
’01 ’02 ’03 ’04 ’05 ’06

원 천 기 술 - 4 19 46 87 91 247

실 용 화 39 164 247 193 139 100 882

실 증 화 - - 2 10 15 27

공 공 기 반 50 80 126 153 222 142 773

기 획 - - - 2 - - 2

통합형 실용화 - - - - 11 12 23

통합형 공공기반 - - - - 10 9 19

합 계 89 248 392 396 479 369 1,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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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학술회의 발표

○ ’06. 12. 31. 기준, 사업단을 포함한 차세대사업 전체의 학술회의 발표 건수는 총 6,171건으로 그 중 국내

학술회의 발표 건수는 4,876건이며, 국외에서 발표한 건수는 1,295건으로 나타났다.

4) 공사실적

○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차세대사업 시행초기에서 후기로 이행 할수록 공사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

기술개발의 누적적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시화됨을 알 수 있다.

<연도별 공사실적 현황>
(’06. 12. 31. 기준)

5) 판매실적

○공사실적과 마찬가지로 판매실적의 경우에도 차세대사업 시행초기에서 후기로 이행할수록 기술개발

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<연도별 판매실적 현황>
(’06. 12. 31. 기준)

6)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

○ ’06. 12. 31. 기준, 총 67건의 기술이전 성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58건이 실용화과제에서 발생하였다. 

○ ’06. 12. 31. 기준 실용화기술에서 8건, 실증화기술에서 2건의 기술수출을 통하여 약 20억원의 실적을

올렸고, 그중 한∙중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2건의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.

7) 기타 정성적 성과

○ ’07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인력풀에 등재된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차세대사업의 정성적 성과에 대한

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,

구 분
연 도

계
’01 ’02 ’03 ’04 ’05 ’06

공사건수

(건)

국 내 6 36 67 115 158 94 476

국 외 - - - - 3 1 4

합 계 6 36 67 115 161 95 480

판매금액

(억원)

국 내 24 49 203 1,161 1,510 2,426 5,373

국 외 - - - - 13 27 40

합 계 24 49 203 1,161 1,523 2,453 5,413

구 분
연 도

계
’01 ’02 ’03 ’04 ’05 ’06

판매건수

(건)

국 내 5 16 28 57 55 139 300

국 외 1 4 4 4 2 14 29

합 계 6 20 32 61 57 153 329

판매금액

(억원)

국 내 3.0 5.4 22.6 195.7 53.4 1,008.2 1,288.3

국 외 5.0 47.0 1.4 6.4 0.5 8.8 69.0

합 계 8.0 52.4 24.0 202.1 53.9 1,017.0 1,357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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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차세대사업이 국내 환경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

향에 대한 질문에서 차세대사업이 환경산업 발

전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

비율이 89.9%이며, 10.1%만이 영향이 적을 것

이라고 응답하였고,

○차세대사업이 국가 차원의 환경분야 기술개발

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거둔 효과에 대한 질문

에 대하여는 보통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고

응답한 비율이 90.4%이며, 9.63%만이 영향이

적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.

환경기술진흥원의기술경쟁력조사결과에의하면,

지금까지의 환경기술개발결과 우리나라 환경기술

수준은 2006년 기준으로 선진국대비 60~70% 수준

으로 조사되었다. 대기오염제어기술, 하∙폐수 처리

기술, 폐기물 감량∙재활용∙관리 기술 등 사후관리

기술은 선진국 대비 70% 수준인 반면, 측정분석장

비 분야, 생태환경 이용관리 분야 등은 선진국 대비

60%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

악되었다. 이상의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, 차

세대사업을 통하여 눈에 띌 정도의 일류 스타급 기

술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환경기술

의 기초를 굳게 다지고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

이드시킴으로써 환경산업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

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. 

3. 향후 과제

□ 환경R&D가 투자비중의 증대

2006년 12월 과기부에서 발표한‘국가R&D사업

Total Roadmap’상 중장기 분야별 국가R&D 투자

비중변화예측자료에따르면환경분야는생명, 에너

지∙자원, 기초과학 분야와 함께 투자비중 증가분야

로분류된바있다. 그러나’07년환경부에배정된환

경기술 R&D사업의 전체 투자규모는 1,680억원으로

국가 총 R&D투자금액(9조7천억원)의 1.7% 수준

이며, 이는타부처에서수행하는환경관련기술개발

투자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급한 투자수

요를고려할때절대금액에서크게미흡한편이다.

□ 원천기술 내지 공공기반기술 투자와 사업화∙

실용화 기술개발의 조화

최근 국가기술개발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서 경제

성장에 대한 기여도,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등

이 강조되고 있어 기술개발의 무게중심이 사업화∙

실용화 기술개발로 이동하는 느낌이다. 물론 기술개

발의 궁극적 목표는 상업화 과정을 거쳐 현실사회에

적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원천

(기초)기술 내지 공공기반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간

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. 원천(기초)기술이야말로 실

용화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고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

력이 되기 때문이다. 다만, 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창

출된 특허 또는 논문 등의 성과가 사업화∙실용화

기술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장 구축,

상설 기술거래시장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

어야 할 것이다. 

□ 개발기술의 양과 세계 일류기술의 개발 문제

환경 R&D예산의 절대금액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

영세한 중소환경산업체의 다양한 기술개발수요를

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

300여개 이상의 과제를 지원한 결과, 그 동안 적지

않은 외형적∙상대적 성과에도 불구하고‘나누어

먹기 식’의 기술개발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어 왔다.

정부에서도이런점을감안하여2004년부터는「선택

과 집중」전략하에 환경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

분야로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

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Eco-STAR

Project 사업단 형태의 기술개발에 착수하였고 어

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. 그러

나 그동안 사업단 사업의 선정기준이 주로 국내환경

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인류기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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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과는다소거리가있어보인다. 따라서향후국제

환경시장을 선도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

하기 위해서는 국제 환경기술동향을 면밀히 관찰

하여 스타기술 아이템을 추출하고 동 기술개발에

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.

□ POST-2010을 위한 기획

「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」의 사업기간을 3

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,

아토피 및 환경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성

질환의 빈발, 나노기술(NT) 및 바이오기술(BT)의

발달에 따른 융합기술개발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

있어 새로운 각도에서 환경기술개발계획을 디자인

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. POST-2010 환경기술개

발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다각적

인 분석을 기초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

두어야 할 것이다.

첫째, 기후변화협약,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

무역규제 등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

계의 변화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

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.

둘째, 바이오∙나노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환경융

합신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고효율, 저비용의 신

개념 환경오염 저감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. 

셋째, 환경보건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.

기존의 오염매체 및 오염원 중심의 기술개발은 궁극

적으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

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환경오염의 인체 위

해성 규명∙평가 등 수용체 중심의 연구에 보다 많

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. 

넷째, 대기 및 수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

오염물질 저감∙처리 기술 과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

자원순환 기술 등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

대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. 

ENVIRONMENTAL  SPECIAL  EDITION

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홈페이지안내

www.bisd.or.kr
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우리 기업들이 환경경영 / 국내외환경규제 / 기후변화 등 각종 환경관련

정보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홈페이지(www.bisd.or.kr)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본 사이트는 우리 중

소기업들의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체제 구축 지원을 통해 환경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환경경영

지원사업의 참여를 안내하고 있으며, 수도권특별법, 자원순환법 등 국내환경규제 법률 관련 기업계의 애로 및

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건의 제안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또한 RoHS(유해화학물질 제한지침),

WEEE(폐전기전자재활용지침) 및 REACH 등 무역환경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

특히 중국RoHS 및 REACH의 경우 기업 제품의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자가

진단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 

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, 세미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

이용 바랍니다.

* 동 사이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
(TEL 02-6050-3805 / FAX 02-6050-3810, E-MAIL admin@bisd.or.kr)으로 연락하여 시스템
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